
▲ 닛산 신형 리프 내부 모습(위)과 뒷모습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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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플래닛은 라인플러스와 공동 사업 개발
및 신규 마케팅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업무
협약을 체결했다. SK플래닛은 OK캐쉬백,
시럽 월렛 등 주요 데이터를 통합 구축한
‘디지털 마케팅 플랫폼’과 ‘위치기반 정보
전달 서비스’ 등을 라인의 글로벌 모바일
메신저 채널과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
할예정이다. 김명근 기자 dionys@donga.com

광동제약의 제품 디자인 ‘의약품 분류코드
패키지’와 ‘분리배출캡’이 ‘2018 핀업 디자
인 어워즈’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상을 수
상했다. 의약품 분류코드 패키지는 조제 오
류를 방지하기 위해 패키지의 컬러와 숫자
만으로 의약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.
분리배출캡은 재활용 시 분리해야 하는 페
트병 뚜껑과 안전밴드가 쉽게 제거되도록
고안했다. 정용운 기자 sadzoo@donga.com

SK플래닛, 라인플러스와 업무 협약

광동제약, 핀업 디자인 어워즈 수상

글로벌 베스트셀링 EV의 귀환｜닛산 ‘신형 리프’ 한국시장 공략

전기차 닛산 신형 리프는 e-페달, 전방 충돌 경고, 이머전시 브레이크 등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기능을 집약했다. 또 가정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시설물에 양방향 전력 공급이 가능한 거대한 외장 배터리 역할을 수행
한다. 사진제공 ｜ 닛산

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는
닛산 리프(LEAF)다. 닛산은 2010년 12월
세계 최초의 양산형 100% 전기차 리프를
출시해 EV 대중화를 이끌었다. 리프는 현
재까지 37만대(2018년 10월 기준) 넘게
판매하며 글로벌 대표 전기차로 자리매김
했다. 리프는 출시 이후 지금까지 단 한
건의 화재사고도 없어 안전성과 실용성을
입증했다. 최근 닛산은 2세대 신형 리프
(All-New LEAF)를 공개해 성공 신화를
이어갈 준비를 끝마쳤다. 이달 초 대구 국
제 미래자동차 엑스포에서 모습을 처음
공개한 완전변경 2세대 신형 리프의 특징
을 살펴봤다.

뀫세계 1등 모델의 검증된 안전성과 내구성
닛산은 70년 넘게 전기차 개발에 매진한

EV 리딩 업체다. 오랜 시간 축적한 기술과
노하우,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37만대

이상 판매하면서 축적한 방대한 전기차 데
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
경쟁사와 차별화된다.

닛산은 무려 46억km 이상의 전기차 총
주행거리 기록을 가지고 있다. 이는 지구
를 11만5000바퀴나 돈 거리에 해당한다.
닛산은 이러한 수많은 데이터와 고객의 사
용 경험을 차량 개발 과정에 반영하고, 다
양한 상황에서의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 검
증된 기술과 뛰어난 안정성을 갖췄다.

실제로 리프는 2010년 출시 후 현재까지
배터리와 관련 화재사고가 단 한번도 발생
하지 않았다. 심지어 2011년 동일본 대지
진과 쓰나미를 겪으면서도 배터리 관련 화
재 사고 발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
내구성에 대한 검증은 끝난 셈이다.

뀫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의 대표 모델
신형 리프에는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

티(Nissan Intelligent Mobility)가 집약
되어 있다. 새로 탑재한 ‘e-페달’은 가속 페
달만으로 가속, 감속, 제동까지 제어할 수
있는 직관적이면서 새로운 운전 방식을 제
공한다. 감속이나 정지를 위해 발을 가속페
달서 브레이크 페달로 움직일 필요가 없기
때문에운전의피로감도줄일수있다.

사고 예방과 상해 저감을 위한 인텔리전
트 전방 충돌 경고 및 인텔리전트 이머전
시 브레이크 기능도 갖췄다. 레이더를 이
용해 전방을 모니터링하고 앞 차와의 간격
이 가까워지면 1차 경고음, 더 가까워지면
부분제동, 그래도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
면 더 강력한 제동을 스스로 작동한다. 차
량을 위에서 360로 내려다보는 듯한 어라
운드뷰 모니터와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도
장착했다.

파워트레인도 업그레이드 됐다. 새 e-파
워트레인은 최대출력 110kW(150ps), 최
대토크 32.6kg.m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
짜릿한 주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. 주
행가능거리는 231km로 늘어났다. 세계
최초의 2세대 전기차답게 진동소음(NVH)
억제 수준도 탁월하다. 최근 출시된 경쟁
차들과 비교하면 주행거리가 다소 짧다고
느껴질 수 있지만, 우리나라 1일 평균 자동
차 주행거리(39.5km)를 충분히 충족시키
는 거리다.

뀫미래 전기 생태계 조성에도 큰 역할
신형 리프는 충전 방식을 이용해 작게는

가정부터 크게는 사회의 다양한 시설물에
이르기까지 양방향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

하다. 움직이는 거대한 외장 배터리 역할
을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. 실제 닛산은 가
정은 물론 여러 회사 및 정부 기관과 파트
너십을 맺고 EV를 활용한 V2X(Vehicle t
o Everything)를 통해 미래 전기 생태계
조성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을 가속
화 해 나가고 있다

뀫유럽 및 일본의 신차 평가 프로그램서 최고안전등급 획득
신형 리프는 출시 이후 세계 다양한 자

동차 어워드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.
유럽 및 일본의 신차 평가 프로그램(NCA
P)에서 최고 안전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
으며,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(CTA)가 선정
한 2018 CES 최고 혁신상 및 2018 세계 올
해의 자동차(WCOTY) 월드 그린카(Worl
d Green Car) 등을 수상하며 기술력, 안정
성, 디자인, 품질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
았다.

유럽시장에서 먼저 출시된 신형 리프는
10분에 1대씩 팔리는 베스트셀링 모델로
빠르게 자리잡았고, 올 상반기 가장 많이
팔린 전기차에 등극했다. 국내 시장에는
이르면 내년 3월 출시될 예정이다.

원성열 기자 sereno@donga.com

배터리화재제로…전기차, 이보다안전할수없다
37만대 판매…안전성·내구성 입증
새파워트레인…1회충전에 231km
운전 피로감 줄여주는 e-페달 탑재
유럽·일본서 최고 안전등급 획득도


